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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미래포럼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이 만나 

토론하고, 교류회를 통해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포럼이다. 1차 포럼 이전에는 

소규모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토론 준비를 한다. 올해의 경우, 메인 행사인 1차 포

럼은 서울에서 9월 1일 ~ 9월 4일, 2차 포럼은 시가, 교토, 오사카를 오가며 11월 3

일~ 11월 6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두 포럼 모두 토론회, 여행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1일차에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한국 학생, 일본에서는 일본 학생이 발

표하고, 그 발표주제를 두고 토론했다. 발표에 관한 토론이 끝나면, 개인 토론문을 

통해서 주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더 이야기할 수 있다.

  2일차부터는 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을 견학했다. 일본에서는 청수사, 오사카성 등을 견학했다. 또, 오사카의 축제 중 하

나인 왓소마츠리에 참여하였다. 일본에서의 포럼을 마지막으로 행사는 종료된다.

  처음 한일미래포럼을 알게 된 것은 학과에서의 추천 덕분이었다. 회화 실력을 시

험해보고, 평소 일본인에게 궁금한 것도 많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였다. 무료로 일본

여행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금상첨화라고 생각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토론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 일본은 한국에 대해 발

표하여야 했다. 정치 분야를 맡아 조금 어렵긴 했지만, 일본의 외교, 정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 학생들이 피드백해주고, 자신의 견해 또

한 덧붙여주어 유익했다. 또, 평소 일본인에게 묻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교육이나 유행 등 사소한 것까지 편하게 답을 들을 수 있다. 여

행 프로그램도 재미있었다. 특히 학교에서 눈으로 보기만 한 마츠리를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 도래인을 모티브로 한 축제여서, 공연에서 일본, 한국의 역사 인물이 모

두 등장한다. 그때마다 일본 친구들과 서로 설명해주며 역사에 대해서도 견해를 주

고받았다. 일본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일본 대학생

과 며칠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 일본에 대해 주제를 정해 공부하

고 토론과 발표하는데 관심이 있는 경우, 좋은 경험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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